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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가든' 라임⽗가 주원 목숨 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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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정환 기자 = SBS TV 주말드라마 ‘시크릿 가든’의 길라임(하지원)과 김주원(현빈)의 만남이 우연만은 아니었다

는 정황이 드러났다. 

 26일 주원의 몸으로 들어간 라임은 주원 집 욕실에서 면도를 하던 중 사물함에 있던 약을 발견한다. 약을 보면서 지난 번 김주

원과 몸이 뒤바뀌었을 때 이종사촌형 오스카(윤상현)가 했던 말들을 떠올리게 된다. 

 당시 오스카는 평소와 달리 살갑게 구는 주원(사실은 라임)을 반기며 “너 진짜 완전 이상하다. 오랜만에 동생 모습이었어. 그

사고 이후로는…”라고 했다. 과거를 모르고 있는 몸만 주원인 라임이 “사고?”라며 의아해하자 오스카는 당황해하며 “말이 헛나

왔다. 사고가 아니고 사립고, 사립고”라고 얼버무렸다. 또 오스카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모르는 주원(라임)을 “언제부터 그래?

자주 그래? 비밀번호 말고 또 기억이 안 나거나, 뭔가 기억이 나거나?”하며 걱정한다. 

 같은 시간, 라임에게 빙의한 주원은 액션스쿨 라임의 라커 문 안쪽에 붙어 있는 라임 부녀의 사진을 바라 보며 “이런 말씀드리

면 속보이지만 어쩐지 꼭 뵌 적 있는 분 같구. 막 친근하구… 그렇습니다”라고 혼잣말을 한다. 

 이제까지의 주원은 폐소공포증이 있어서 엘리베에터를 아예 타지 못하는 것으로 나왔다. 그래서인지 차도 3대나 갖고 있지만

그 중 가장 좋아하는 차가 지붕을 열어 젖힐 수 있는 BMW Z4 로드스터다. 비행기도 간신히 탄다.  

 라임의 아버지(정인기)는 소방관이었는데 사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순직한 것으로 설정돼 있다. 

 이러한 내용들로 볼 때 주원이 수년 전 끔찍한 사고를 겪고, 라임의 부친이 주원을 구하고 대신 숨졌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주

원은 사고 이후 기억상실증에 걸려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폐소공포증도 사고 후유증으로 생긴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시청자들의 의견도 대체로 같다. ‘아마도 라임이 아빠가 돌아가신 사고 현장에 주원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폐소공포도 그렇

고… 아마 아빠가 한 번 살려준 운명이니 우리 딸 위해 희생하라고…’, ‘예전에 주원 사고 난 것 같고… 그 현장으로 출동한 119

구조원이 라임이 아빠인듯’, ‘나도 그런 생각했다. 그때 사고로 주원이 폐소공포증 느끼는데… 뒤에 어떤 사건으로 주원이 생각

해낼듯…’, ‘주원이 구해준 분이 라임이 아빠 아닌가요? 그 사고로 아빠 죽은 것?’ 등의 의견을 내고 있다. 



 한편 이날 방송 말미에 라임(주원)이 부친의 기일을 모르는 것을 의심한 액션스쿨 감독 임종석(이필립)이 던진 함정성 질문에

라임이 걸려들고, 라임(주원) 역시 절친한 친구이자 주치의인 박지현(유서진)을 알아보지 못한 사실을 오스카가 캐물었다. 총

20회 중 6회를 남긴 ‘시크릿가든’은 더욱 긴박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이날 시청률은 26.5% (TNmS)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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